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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탄생하는 2가지 이유 : 약탈 vs 보호 

 

존 록은 정부 이론을 개발할 당시 합법적인 정부란 개인들 간의 자발적 합의 또는 

계약으로 합의된 법을 준수하며 공통 정부가 법률을 창출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약탈자로부터 소유권을 보호하여 재산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폭정은 정부의 부패 곧, 권력의 남용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도 동감하며, 법률이 재산을 약탈하는 수단으로 왜곡되기도 한다고 

말하며 이것을 "법적 약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정부와 폭정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루드위히 폰 미제스, 에인 랜드, 레너드 리드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최소국가주의" 자유주의자들이 

채택한 것으로 주로 권리 보호에만 중점을 두는 최소한의 국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와 독일 사회학자 프란츠 오펜하이머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에, 국가의 기원에 대해 국가는 협약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침략에 의해 탄생한 것이며, 계약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복에 의해 탄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국가는 발생 단계에 있을 때 첫 수순으로 사회적 기관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즉 승리한 집단이 패배한 집단에 대한 지배를 규제하고 내부에서의 반란과 

외부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설립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호전적인 야만족의 일부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약탈당한 자들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약탈자의 입장에서도 살해당한 농민이나 베어진 과수나무는 이익이 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농민들 같은 약탈당한 자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결국에는 

늑대와 양의 관계처럼 자신의 약탈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희생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해서 속인 뒤 더 

유순하고 협조적이게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약탈이 세금과 같은 형태로 



 

 

진화하고, 노예는 "시민의 의무"로 발전하며, 약탈자는 권세자, 왕가, 정치인 등으로 

진화합니다. 따라서 이 기원론에 따르면, 국가는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기 위해 보호합니다. 국가는 존재 자체가 비극적으로 양의 가장 복장을 한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록과 오펜하이머의 상반되는 관점들은 '과연 국가 제도의 이점이 무엇인지, 

국가가 보호를 내세워 불상사가 발생할 때에만 약탈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국가가 보호라는 속임수로 약탈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등의 

근본적인 이론 문제들도 제기합니다. 

 

번역: 서신성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iron-law-of-kleptocracy/ 

 


